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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기자] 잇따른 담배 값 인상 기류에 애연가들의 불만이 많다. 얼마 전 KBS2TV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서는 서민경제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담배 값 인상을 풍자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은 바 있

다. 담배 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미뤄 왔던 금연 목표를 실현할 기회라는 입장이다. 이에 담배 값 인상과 함께 금연을 결

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금연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연 이후 시작되는 금단현상이 담배

를 쉽게 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금단현상은 흡연에 의해 망가졌던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신호다. 금단현상을 이겨내고 얼마 지나

지 않으면 신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자주 나왔던 헛기침이 감소하고 ▲음식 맛을 정확히 느낄

수 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기분이 들고 ▲혈압이나 맥박이 정상화 되는 등의 바로 체감

할 수 있는 변화다.


하지만 금연 이후에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 변화가 있다. 바로 흡연으로 인한 치아의 변색이다. 흡연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쌓여온 니코틴은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불가능할뿐더러 흡연 중에도 정기적

인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완벽히 치아사이에 낀 니코틴을 제거할 수 없는 일이다.


덕분에 흡연으로 인한 치아 변색이 콤플렉스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치아 미백 시술이다.

최근에는 1day 화이트닝 혹은 3day 화이트닝 시술 등 초단기 미백시술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는 미백 시술도 늘어났다.


미백치료를 선택할 때에 알아둬야 할 상식이 있다. 대부분 잘못된 미백 관련 상식으로 시술을 꺼려

하거나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미백 효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치아 미백의 잘못된 상식은 대표적으로 스케일링이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도 치아미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니코틴과 치석제거가 되어 원

래 치아보다 하얗게 보일 수 있으나, 치아 미백과는 원리가 다르다. 치아 미백은 치아 안쪽에 있는

색소를 분해하여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치아 미백이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는 사람도 보인다. 이는 치아 미백 시

술 이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가 시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는 올바르지 못하다. 치아 미백

은 치아의 겉을 깎아내는 것이 아닌 치아 안쪽 색소를 분해하는 것이다.


 


시중에서 파는 미백 제품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백 제품

의 원리는 치아 미백제에 함유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치아에 붙은 착색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 나온 미백 제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백 성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에 미



백 시술과 함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한경닷컴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kr


 


▶김수현 못된 손 비화, 시행착오 끝에 완성? 


▶윤종신 희귀병 고백, 치질의 원인도 알고 보니… 


▶램지가 골 넣으면 유명인 죽는다? '아론 램지의 저주 충격'


▶한가인 콧날, 추위와의 사투에도 서있다! ‘김수현 반할만 하네~’ 


▶‘무신’ 홍아름, 볼 때마다 매 맞는 여자 ‘볼매녀’ 등극!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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